
1. 서론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질,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선

택하게된다. 자신이만족할수있는진로를선택하는것

은개인의행복을좌우하는척도라고할수있으며진로

를 선택하고 개발하여 성취하는 일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서이루어야하는중요한과업이라고할수있다[1].

특히 대학생활은직업인으로서역할을준비하는시기

로 대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

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생들이진로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높은 청년실업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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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 대학교 3, 4학년 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연령은 취업
스트레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
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대학당국의 맞춤형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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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employment str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n lower employment stress. For this 
purpose, the subject of 3rd and 4th grades 502 students in S university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nd age were found to affect overall 
employment stress. Female students had higher employment stress than male students, and the older they were, 
the higher the employment stres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ha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stress.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career guidance of universit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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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되는 취업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

면청년층실업률은전년대비 0.2% 상승한 9.2로 나타났

다[3]. 그러나실제체감실업률은통계청의공식실업률

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청년고용 체

감지표 설계·연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

지않는숨은 실업자를실업률통계에포함할경우 2015

년도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대로 추산된다[4]. 청년실

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창출능력

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될 수 있다[5].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향후 대학생들이 취업준

비과정에서경험하는스트레스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

망이다. 적절한수준의취업스트레스는대학생들이취업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심

각한취업스트레스의경우불안, 분노, 우울감등의정서

를 유발할 수도 있다[6].

이렇게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한 높은 실업률 이외에도 개인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겪는 진로선택과 준비에 관한 내적인 요

인이작용한결과라고도볼수있다. 특히많은대학생들

이자신의진로선택이나취업에대한자신감이결여되어

있고졸업후진로에대해막연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

다[7]. 따라서취업스트레스와관련해서는대학생들이자

신의진로와직업을탐색하고선택하는진로발달과정에

서 경험하는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취업스트레스를줄이기위해서는자신에게적합

한 진로결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문

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 즉 진로성숙정도에 대한 정

확한인식이필요하다[8]. 또 자신의직업이나진로를결

정하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직업을선택하고취업을하는과

정에서 발생하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9].

취업스트레스에관한연구는사회구성원으로첫진입

을 시도하는 20대에 대한 연구이자 취업준비 시기에 직

면한대학생의생활전반에관한연구로그의미를찾을

수있을것이다[10]. 특히 대학생들의정신건강에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

과이러한스트레스를조절하고다룰수있는변인, 그리

고 대처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11].

국내 문헌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몇몇 연구 주

제들을찾을수있지만외국대학생들을대상으로한취

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헌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12]. 국내에서는 그간에 취업스트레스와 신체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13-15], 최근에 들어

서야취업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변인에관한연구가

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10]. 특히 4년제대학생중고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취업스트레스와의 직접적

인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실제로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대

학고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이들의취업스트레스를낮

출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탐색하는차원에서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는데 기초자

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고학년학생들의성별, 학년, 연령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하위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고학년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고찰 
2.1 취업스트레스 
스트레스는일반적인관점에서개인이투입된상황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결합상태임을 지각

하고, 자신을지키고자하는상태를의미한다[16]. 이러한

스트레스가 취업 상황과 관련된 경우를 취업스트레스라

고할수있다. 황성원[13]은 졸업후취업과관련된문제

로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ㆍ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취업스트레스

로정의하였다. 이미숙[17]은 취업과관련하여개인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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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넘어서는 내․외적 요구에 대하여 개인 스스로의

인지와 그에 따르는 적응 정도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적, 행동적, 육체적 반응을 취업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내용들을토대로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ㆍ심

리적 불균형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대상으로한취업스트레스관련연구들을살

펴보면, 성별, 연령, 학년에따라각각상이한연구결과를

확인할수있다. 먼저, 성별에따른취업스트레스에차이

가없다고보고한연구들에[18,19] 반해, 여학생의취업스

트레스가 더 높거나[20,21] 남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다고[22]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로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성격스트레

스[23,24], 학교환경스트레스[25]와 학업스트레스[26]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취업스트레스차이에대해서는여러연구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21,26,27]. 김정현[19]은 3학년에 비해 4학

년의취업스트레스가더높게나타났다고하였으나김영

미[22]는 4학년에 비해 3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더 높다

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하위요인에대

해살펴보면, 학년이높을수록취업불안스트레스[28], 성

격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

타났다[24]. 이에 반해 강유리[25]는 학업스트레스와 취

업불안스트레스의경우 2, 3학년이 1, 4학년에비해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년과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솔지와 이주락[28]은 취업불안스트레스

의경우 21세~22세가 20세나 23세이상보다더높게나타

났다고보고하여취업을직접준비하는중간연령층의취

업불안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29].

Betz, Klein과 Taylor[30]는 특정 분야의 과제수행보다

는일반적인진로결정과관련된과제행동과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CDM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Short Form)를 개발하여 특정 분

야에 한정되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취업스트레스간의관계를규

명한연구에대해살펴보면, 두변인간에는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5,31],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

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

김명옥[11]은 1, 2학년을제외한 3, 4학년에서만두변

인 간에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김윤경[5]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예측 요인임을 확

인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높여주는것이취업스

트레스를직접적으로낮출수있는방안이라고주장하였다.

이미경[3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가

운데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하위요인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모두에서부적관련성이높게나타났다고보고

하였다. 특히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스트레스

요인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

해결하위요인들의부적관련성이높은것을확인하였다.

김평수 외[33]는 가족환경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목표설정에정적인영향을, 학업스트레스는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학교환경스트

레스는문제해결하위요인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 성격스트레스는미래계획에부적인영향을,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하위요인들간의관계에대해서는여러연

구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대학생들의취업스트레스를낮추는데기여

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취업스트레스간의명확한관계규명을위한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3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진로성숙은진로선택과정에서동일한연령대의사람

들과 비교했을 때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근거한 상대적

인직업준비정도로일관되고명확하며현실적인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다[34]. 진로성숙은 타당한 진로결

정을하는과정과관련이있으며진로행동, 진로문제, 진

로의 중요성, 직업가치와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함

한다[35].

취업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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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연구들은취업스트레스와진로성숙도간에부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20,36,37]. 이에 반해 강유리[25]와 오

소제[23]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도 높

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는데, 이는취업스트레스가진

로선택이나취업에대한부담감을갖게함으로써사회생

활을 위한 준비를 촉진하고 개인이 보다 확실한 진로결

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서윤[37]은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하위요인들이 높

게 나타날수록 진로성숙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

다. 김윤경[5]은 디자인 전공자와 일반 전공자들을 대상

으로한연구에서전체집단과디자인전공집단에서는진

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전공집단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였다.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인,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

로 한 연구들은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8,26,38,39]. 또 이주재와

이재경[12]은 진로성숙도가낮을수록취업스트레스가높

고 취업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진로성숙도라고 보고하였다. 천만봉과 이종구[40]는 진

로의식성숙은취업준비활동과취업스트레스와의관계에

서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관련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윤경[5]은 취업스트

레스의 성격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 목적성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결정성요인이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

불안스트레스와 가족환경스트레스를 낮추는 주요 요인

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정현[19]은 진로성숙도하위요인들중결정성, 독립

성, 확신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목적성은취업스트레스에정적인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만수[26]는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는데, 하위요인별로는 준비성을 제외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이높을수록취업스트레스가낮다는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검토한바와같이진로성숙도와취업스트레

스의 하위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

간에는연구결과가서로일치하지않는부분들이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로성숙

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2학기 서울소재 S대학교에서 진로

및취업관련교양과목을수강한 3학년학생 268명과 4학

년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하

게응답한 16명의인원을제외한 502명의자료를최종분

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취업스트레스 전체와 각각의 하

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학년, 연령을 포함

한인구통계학적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성숙

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확인하였다. 검증결과분산팽창계수(VIF)의범위

가 1.247과 2.705 사이에 있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

의 범위도 .370에서 .845사이에 있어서 .100 이상인 것으

로나타나다중공선성의문제는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3.2 측정도구
본연구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30]가 제시한 CDMSES-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25

문항을이기학과이학주[41]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킨것을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직업정보, 목표

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과 자기평가의 하위요인 총 25

문항(1-9 평정)으로구성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Cronbach'α  계수는 .932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는 이기학[42]이 개발한 진로태

도성숙도검사도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결정성, 목적

성, 확신성, 준비성과 독립성의 하위요인 총 47문항(1-4

평정)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의 Cronbach'α  계수

는 .8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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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rodman, Erdmann과

Wolff[43]가 개발한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deical Index: CMI)을토대로황성원[13]이 수정․개발

하고강유리[25]가 수정․보완한취업스트레스검사도구

(Employment Stress)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

도구는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

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총

22문항(1-5 평정)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Cronbach'α  계수는 .919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ance Number Percentage(%)

Sex
Female 207 41.2
Male 295 58.8

Grade
3 268 53.4
4 234 46.6

Age

Under 22 136 27.1
23 128 25.5
24 107 21.3

25 or older 131 26.1
total 502 100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

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 스
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성숙도는 각각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높을 경우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

전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 <Table 2>에제시

된바와같이먼저, 인구통계학적변수를투입하였다. 투

입결과성별과연령은취업스트레스전체에유의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

령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
c factor

(a constant) 　 -.590 　 1.192 　 3.453
Male -.310 -4.956*** -.225 -3.718*** -.125 -2.372**

3rd grade .004 .073 -.031 -.610 -.063 -1.470
Age .216 3.176*** .185 2.857** .143 2.58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56 -.995 -.124 -2.555**

Goal setting 　 　 -.172 -2.815** .016 .289
Planning 　 　 -.069 -1.043 -.020 -.345
Problem
solving 　 　 -.032 -.578 .005 .102

Self-evaluatio
n 　 　 -.070 -1.162 .006 .122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17 -2.370**

Goal
Orientation 　 　 -.178 -4.657***

Confidence 　 　 -.409 -8.392***

Preparation 　 　 .130 3.244***

Independence 　 　 -.070 -1.782
Adj. R2 .057*** .107*** .244***

* p<0.05, ** p<0.01, *** p<0.001

<Table 2>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Employment stress

두 번째 모형에서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하위요인

들을 투입하였다. 투입 후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동일하게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하위요인가운데목표설정요인만이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였다.

투입후에인구통계학적특성에서모형 1과 동일한결과

를확인할수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유의했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고, 직업정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목표설정은

더 이상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직업정보 수집에 대한 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예측할수있다. 진로성숙도하위요인중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은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은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진로정보 수집능력이나 진로의사 결정능력

의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

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성격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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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의첫번째 모형에서성별과연령은성격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

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목표설정만이 성격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

별과 연령에서 이전 모형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추가로학년이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4학년이 3학년보다 성격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도 하위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학년에 따른 성격스

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유의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 하위요인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직업정보 하위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취업스트레스전체와동일한결과이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가운데 목적성과 확신성이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
c factor

(a constant) 　 -1.416 　 .114 　 1.812
Male -.369-6.035***-.300 -4.967*** -.195 -3.644***

3rd grade -.058 -1.130 -.080 -1.604 -.111 -2.551***

Age .247 3.711*** .221 3.417*** .179 3.19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32 -.570 -.106 -2.135*

Goal setting 　 　 -.135 -2.228* .022 .395

Planning 　 　 .005 .079 .041 .704

Problem
solving 　 　 -.084 -1.543 -.047 -.978

Self-evaluation 　 　 -.086 -1.431 -.015 -.288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073 -1.452

Goal
Orientation 　 　 -.142 -3.648***

Confidence 　 　 -.414 -8.369***

Preparation 　 　 .171 4.187***

Independence 　 　 -.055 -1.388

Adj. R2 .098*** .074*** .217***

* p<0.05, ** p<0.01, *** p<0.001

<Table 3>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Personality stress

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 
    불안스트레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모형에서 성

별, 학년, 연령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여학생들이남학생들에비해, 3학

년보다 4학년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미래계획은 정

적인 영향을, 자기평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736 　 .400 　 1.719
Male -.144 -2.297* -.095 -1.500 -.034 -.565
3rd grade -.129 -2.455* -.135 -2.576* -.161 -3.270*

Age .180 2.653** .154 2.276* .119 1.866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0 -1.190 -.114 -2.027*

Goal setting 　 　 -.062 -.976 .053 .818
Planning 　 　 .139 2.014* .139 2.079*

Problem
solving 　 　 -.085 -1.479 -.059 -1.076

Self-evaluation 　 　 -.135 -2.141* -.106 -1.749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076 -1.332
Goal

Orientation 　 　 　 　 -.164 -3.705***

Confidence 　 　 　 　 -.197 -3.512***

Preparation 　 　 　 　 .144 3.102***

Independence 　 　 　 　 -.080 -1.759
Adj. R2 .057*** .040*** .116***

* p<0.05, ** p<0.01, *** p<0.001

<Table 4>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Unstable job stress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학년

만유의한결과가나타났는데, 4학년이더높은취업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직업정보는

유의한것으로나타났고, 유의했던자기평가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이함께 투입된결과로볼수있다. 진로성숙도하위

요인들 가운데 목적성과 확신성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준비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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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4.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가족환
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5>의첫번째 모형에서인구통계학적특성이

반영된모형 1은모형자체가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

났다(F=.999, p>.05).

두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유의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하위요인

들중목표설정이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

있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004 　 .856 　 2.111
Male -.100 -1.557 -.054 -.841 .002 .030
3rd grade .056 1.036 .027 .512 .009 .174
Age .114 1.629 .099 1.431 .075 1.146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1 -1.167 -.109 -1.878

Goal setting 　 　 -.126 -1.966* .002 .023
Planning 　 　 -.109 -1.551 -.070 -1.016
Problem
solving 　 　 .059 1.003 .084 1.490

Self-
evaluation 　 　 .028 .428 .075 1.205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079 -1.350
Goal

Orientation 　 　 -.152 -3.323***

Confidence 　 　 -.264 -4.540***

Preparation 　 　 .050 1.051
Independence 　 　 -.030 -.638

Adj. R2 .006 .046** .109***

* p<0.05, ** p<0.01, *** p<0.001

<Table 5> A result of multileve analysis on Home 
environment stress

마지막세 번째 모형에서는 2단계에서유의했던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목표설정하위요인은더이상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투입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확신성은 가족환경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학교   
환경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모형에서 여

학생들이남학생들에비해취업준비과정에서자신이소

속된학교의수준과지도교수와의관계에대한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여학

생들의학교환경스트레스가더높게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480 　 1.595 　 3.117
Male -.268 -4.257***-.209 -3.311*** -.143 -2.370*

3rd grade .003 .065 -.019 -.357 -.047 -.962
Age .106 1.544 .085 1.261 .048 .75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19 .324 -.024 -.436

Goal setting 　 　 -.109 -1.719 .026 .406
Planning 　 　 -.085 -1.232 -.073 -1.100
Problem
solving 　 　 .000 -.003 .023 .421

Self-
evaluation 　 　 -.079 -1.258 -.039 -.641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09 -1.966*

Goal
Orientation 　 　 -.148 -3.365***

Confidence 　 　 -.208 -3.720***

Preparation 　 　 .123 2.677**

Independence 　 　 -.100 -2.203*

Adj. R2 .047*** .049*** .125***

* p<0.05, ** p<0.01, *** p<0.001

<Table 6>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School 
environment stress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모

두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하위요인들도 모형2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은 학교

환경스트레스에부적인영향을, 준비성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이어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의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학년, 연령 모

두가학업스트레스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3학년이 4학년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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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많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과 연령에 따른 결과는 앞서 살펴본 취업스트레스 전체

와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수있으나, 학년에따른결과는오히려상반된결과로

취업불안스트레스는 4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3학년학생들이더 많이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Demographic
factor

(a constant) 　 -.394 　 1.743 　 3.494

Male -.248 -3.919** -.148 -2.502** -.062 -1.144

3rd grade .112 2.099* .063 1.279 .044 .993

Age .166 2.409** .134 2.115* .108 1.91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llecting
occupational
information

　 　 -.074 -1.341 -.127 -2.551**

Goal setting 　 　 -.204 -3.432*** -.028 -.490

Planning 　 　 -.161 -2.482** -.072 -1.206

Problem
solving 　 　 -.025 -.459 .001 .011

Self-
evaluation 　 　 -.032 -.534 .063 1.162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121 -2.379**

Goal
Orientation 　 　 -.087 -2.219*

Confidence 　 　 -.416 -8.323***

Preparation 　 　 .007 .175

Independence 　 　 -.020 -.484

Adj. R2 .032*** .171*** .174***

* p<0.05, ** p<0.01, *** p<0.001

<Table 7>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Schoolwork stress

두 번째 모형에서는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모형 1과

동일한결과가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하위요인

들중목표설정과미래계획은학업스트레스에부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모

두유의하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2단계에서유의했던

목표설정과 미래계획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정보 하위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투입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 중 결정

성, 목적성, 확신성 요인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

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다

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은 취업스트

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업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그

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관련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결과는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취업스트레스

가더높다고보고한연구결과[20,21,40]와 일치하는것이

다. 반면, 남학생의취업스트레스가더높다고보고한연

구결과[22]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

레스에차이가 없다고보고한연구결과[18,19,40]와도 상

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년의경우, 학년이높을수록취업스트레스가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1,24,26,40]와 일치한다. 또 연령의 경

우 21세~22세즉중간연령층이가장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8]와는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

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계획은 취업불안

스트레스에정적인영향을, 학업스트레스에는부적인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기평가는취업불안스

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레스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5,15,31]와

일치하는것이다. 반면에직업정보와문제해결이취업스

트레스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

[31]와는완전히불일치하는것이다. 또 목표설정이가족

환경스트레스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래계획이 취업불안

스트레스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3]와도 일

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연구에서새롭게밝혀진결과는모형 2에서취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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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관련성이 없었던 직업정보 요인이 진로성숙도

가 투입된 모형 3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인 관련성

을갖는다는것이다. 이는관심있는직업을찾아내고그

직업의조건들을구체적으로탐색할수있다는자신감이

진로성숙도와 함께 고려될 때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는취업스트레스에부적인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가운

데목적성과확신성은취업스트레스전체와하위요인모

두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결정성

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학교환경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

스에, 독립성은학교환경스트레스에부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성은 취업스트레스 전체,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8,26,39,40]와 일치하

는 것이다. 반면,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 정적

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23,25]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진로성숙도하위요인가운데결정성, 독립성과확신성

이취업스트레스전체에부적인관계를갖는다고보고한

연구[19]와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과독립성이취업스트

레스 전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6]와도

부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결과는 준비성 요인

과 취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이

다. 준비성은진로정보수집능력과진로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나타내는차원으로준비성이높다는것은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 고학년 학생들은 준비성을 갖추고

있는상황에서오히려취업스트레스를더많이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와 취업

에대한고민을할가능성이높아지고이로인해더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같은논의를토대로대학생들의취업스트레스를

낮출수있는방안에대해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여학생들의취업스트레스를낮추기위한대학차

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심리적부담감을덜어주기위한대학차원의다양한

진로와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특히 목

표설정, 직업정보와 준비성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

과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자신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정보 수집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충

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현장에서는맞춤형학생진로지도를강화하고적합

한진로목표수립을지원함은물론희망하는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진로성숙도의 목적

성과 확신성 하위요인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영향력있는예측요인으로밝혀졌다. 목적성은직업가치

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관련이 있고, 확신성은 자신

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자신의강점을발견하고직업인으로서올바른삶

의가치와소명의식을가질수있도록 돕는교과과정운

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마무리하면서향후에도취업스트레스를낮

출수있는요인들을밝히기위한탐색적연구가지속적

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

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도움으로써 취업스트레

스를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

라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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